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12.17 

천랩, 공모가 40,000원 최종 확정 

▶ 마이크로바이옴과 질환관계 입증… 상장 후 치료제 개발 통해 기업가치 제고 주력    

▶ 오는 12월 17일~18일 청약 후 12월 26일 코스닥 입성 예정 

 

<2019-12-17> ‘천랩’이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천랩(대표이사 천종식)이 12일과 13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가 40,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랩의 공모금액은 1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524억 원 수준이다. 

 

이번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모 시장에서 신약치료제 측면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이해도가 초기 단계이고,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고려해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며, “상장 후 천랩이 보유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기반 치료제 

개발과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시화 될 경우, 높은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IPO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천랩이 보유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발굴 플랫폼의 

독보적 경쟁력과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서비스 등 구체적 성

장전략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천랩은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의 글로벌 확장과 함께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확대는 물론 치료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천랩은 마이크로바이옴 발굴 플

랫폼을 활용하여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병용 투여를 통해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염증성 장 질환(IBD), 암 등을 적응증으로 치료제 개

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랩 천종식 대표이사는 “수요예측 기간 동안 천랩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해주신 많은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미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제시

하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상장 이후 글로벌 진출 확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등으로 명실상부한 ‘Global No.1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천랩은 17일(오늘)~18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12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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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문의 : 천랩 황혜진 이사(biohwang@chunlab.com) / 송해선 차장(대표번호 : 02-875-2501)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 강종성 책임(02-6011-2000 #155) 

 

<참고자료> 

[천랩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9 년 11 월 21 일 

수요예측 2019 년 12 월 12 일 ~ 13 일 

청약 2019 년 12 월 17 일 ~ 18 일 

코스닥 상장 2019 년 12 월 26 일(예정) 

 

공모주식 수 430,000 주 

주당 공모가 액 40,000 원 

공모 금액 172 억 원 

상장 예정 주식수 3,808,948 주 

예상 시가총액 1,524 억 원 

 

 


